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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한국 학생과 다를 바 없이 일상을 보내는 푸른 눈의

소녀가 있다.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는 ‘상속자들’.

귀에는 ‘빅뱅’ 의 노래가 흐른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문자보다 ‘카카오톡’이 더 편하다.

한국이 못 견디게 궁금했던 이 소녀, 결국 직접

비행기에 올랐다.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벨라루스 태생의 17 세 소녀 르제우스카야 야나

이야기다. 그는 지난달 26 일 부모와 함께 휴가차

난생처음 한국을 찾았다. 10 일 남아공으로

돌아가는 그를 7 일 서울 명동에서 만났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야나네 가족은 3 년째

프리토리아에 살고 있다.

야나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건 4 년 전

벨라루스에서였다. 한국인 친구가 드라마를

보여줬다. 그는 “그후 다른 한국 드라마를 찾다가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노래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한국어까지 독학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빅뱅과 2PM 부터 샤이니·FT 아일랜드까지

한국 남자 아이돌 이름을 꿰고 있다. 영락없는 한국 소녀 팬의 모습이다. 좋아하는 배우는

이민호, 장근석. “이민호는 ‘시티헌터’ 때부터 팬이었는데 ‘상속자들’을 보면서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국드라마와 K 팝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태권도(사진)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에 2 시간씩을 태권도장에서

보낸다. 최근에 빨간 띠를 땄고 다음 달에 검은 띠를 따는 승급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야나는

“격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엄살을 부렸다. 어렸을 때 배운 리듬체조

덕분인지 유연성이 좋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이 종종 야나에게 “태권도는 발레가

아니야”라고 외친단다.

야나는 “벨라루스에서 7 년 동안 훈련했던 리듬

체조보다 배운 지 석 달밖에 안 된 태권도가 몸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열네 살 때까지만 해도 벨라루스에서

촉망받는 리듬체조 선수였다. 그의 조국 벨라루스는

리듬체조 강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버지의 외교관

부임과 함께 남아공으로 옮겨 오면서 리듬체조에서

자연히 멀어졌다. 그는 “리듬체조 대신 몰두할 만한

다른 운동을 찾고 있었는데 내겐 태권도가 딱 맞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어 교재를 왕창 살 수 있었던 건

야나에게 큰 수확이다. 그는 “남아공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벨라루스에 살았을

땐 한국어 교과서를 사려고 러시아까지 다녀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일일이 한자를 암기해야 하는 중국어보다는 쉽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40 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언어가 완성되다니 한국인의 창의성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벌써 목표 대학을 정해놨다. 러시아어권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가장 잘 마련돼 있다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이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올 예정”이라며 “석사학위는 한국에서 꼭 따겠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도 한국처럼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 그래선지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1950 년대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벨라루스도 2 차 세계대전

동안 3 분의 1 가까운 국민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도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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